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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윈 전선 – (지연) – 살윈 전선의 일본요새를 소탕중인 중국 군은 최근 10명의 일본인 및 

한국인 여성을 생포했다. 이들은 일본군인들과 함께 3개월 동안 지속되어 숭산을 거의 초토

화 시킨 포격과 전투와 위험할 정도로 가까이 지냈다.  

일본은 살윈 전선의 성산 전진요새 및 다른 주요 요새에 여성들을 공급했다. 중국군과 함께 

작전 중이던 미 연락장교들은 일본인의 무자비함의 증거를 처음 목격했을 때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텅충 부근에서 이들은 근처에서 발생한 폭탄 폭발로 일본군 탄약에 생매장

된 한 한국 소녀를 발견했다.  

만주에서 피신한 뒤 미국인들을 돕고 있는 일본어를 하는 중국인 학생의 도움으로 성산에서 

만난 불쌍한 여성들 중 5명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들 중 4명은 농촌출신 한국 여성

으로 나이는 24세에서 27세 가량이었다. 이들은 서구식의 면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이들

은 싱가포르에서 이 옷을 샀다고 말했다.  

 

여군이 아닌 민간인 

이들은 낮은 의자에 앉아 미국산 담배를 피워대며 수개월 동안의 폭격과 탄약소리에 의한 

충격에서부터 점차 긴장을 풀기 시작했다. 이들은 1942년 봄 일본 군속이 자신들의 고향인 

한국, 평양에 도착했다고 말했다. 선전 포스터와 연설을 통해 여군모집 캠페인을 시작했으

며 이들 한국인 여성들은 후방에서 일본군의 숙소관리, 위문활동, 간호보조 등과 같은 비전

투적인 일을 위해 싱가포르에 보내질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이들 중 한 명은 농부인 아버

지의 다친 무릎을 치료하기 위해 모집에 응하면서 받은 미화 12달러 상당의 돈을 아버지께 

드려 진료비에 쓰도록 했다고 한다.  

1942년 6월 이러한 여성들 18명이 항해를 시작했다. 오는 길에 이들은 일본의 승전보와 동

남아시아에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이들은 처음에 싱가포

르로 직접 향하는 배를 탔다가 랑군에서 북쪽으로 향하는 기차에 올랐을 때 자신들의 운명

에 대해 알게 되어 처음으로 걱정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포주 (The Madame) 

이들이 살윈 전선의 성산에 도착했을 때, 이 4명은 다섯 번째 여성의 관리하에 놓였다. 이 

여성은 35세의 일본 매춘부로 일본군 소탕 시에 같이 생포 되었다. 

성산에는 총 24명의 여성들이 있었다. 이들은 다른 임무 외에도 일본군인의 옷을 세탁하고, 

요리하며, 거주하고 있던 동굴을 청소하는 등의 임무도 처리해야 했지만 급여도 없었고 가

족으로부터 우편물도 전혀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중국 군이 숭산을 공격했을 때 이 여성들은 지하 동굴 속에서 살고 있었다. 이들 24명 중 

14명은 포격으로 사망했다. 이들은 중국 군에게 잡히면 고문당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고 이 

얘기를 사실로 믿었다고 했다.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실명을 공개하기 꺼려했으나 

과거 2년 동안 겪은 일이 일본군에 대해 과거 가졌던 순진한 믿음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고 말했다.  




